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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거운 빈집 고민, 
‘농촌빈집은행’에 내려놓으세요!

- 10개 지자체*의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거래 동의 요청문자 발송(6월 11일(수)~)
  * 충주·옥천(충북), 예산·홍성(충남), 여수(전남), 예천(경북), 의령·거창·합천(경남), 제주
- 전국 40여기 전광판 및 SNS 등 활용 ‘농촌빈집은행’ 안내·홍보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

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'농촌빈집 거래 활성화(농촌빈집은행)' 사업을 

본격적으로 실시한다. ‘농촌빈집은행’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

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(한방, 디스코, 네이버부동산 

등)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(그린대로)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

지원하는 사업이다.

 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,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

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, 현재 18개 지자체*, 4개 관리기관, 

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.

    * 이천(경기), 충주·제천·옥천(충북), 예산·홍성(충남), 부안(전북), 강진·광양·담양·여수·

영암·완도(전남), 예천(경북), 의령·거창·합천(경남), 제주

 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

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. 이에 따라, 18개 참여 시·군 

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·군*에서 6월 11일(수)부터 

빈집 소유자에게 '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'를 발송할 예정이다. 그 

외 8개 시·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

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.

    * 충주·옥천(충북), 예산·홍성(충남), 여수(전남), 예천(경북), 의령·거창·합천(경남), 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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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

쉽게 참여할 수 있다.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

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,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

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.

  한편,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

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

실시하고, 홈페이지,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.

 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“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

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,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, 

창업,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

부탁드린다”고 밝혔다.

붙임  문자 안내 설명 카드뉴스

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 장 김소형 (044-201-1541)

농촌재생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류성훈 (044-201-15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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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문자 안내 설명 카드뉴스


